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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   름 김민진

감상문

 7주 동안 들었던 자신있게 말하기 강의를 요약한 특강이었다. 자신있게 말하기를 수강하게 된 이

유 중 하나는 내가 사람을 사귀기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. 그럼에도 나는 내가 친화력이 

부족하기 때문에, 중학생 때부터 사람을 잘 사귀고 싶었다.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재밌는 친구를 

부러워했고 그 친구들처럼 되고 싶었다. 꿈틀리인생학교에서 사용할 별명을 지을 때, 두루두루 친

구를 잘 사귀고 싶다고 ‘두루’라는 별명을 내게 스스로 지어주기도 할 만큼 정말 그에 대한 욕구

가 컸다. 그러나 성공한 적은 없었다. 그 때 친구들과 잘 지냈어도 내가 정말 믿고 가까워진 친구

는 1명에 불과했다.

 이 특강을 통해 마음이 통하는 말하기를 배우며 나는 마음을 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

다. 마음이 통하는 말하기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들으며 나의 과거를 돌아봤고, 나는 생각보다 교

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공감하는 방법(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기), 말수가 없어도 호감 얻는 법(눈맞춤, 

맞장구) 등을 꽤나 실천하고 있다고 느꼈다.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과 가까워지는데 지나치게 많은 

시간이 들었던 이유는 마음을 안 열었기 때문이겠구나 싶었다. 공감이나 칭찬을 들어도 “얘가 왜 

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?”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, 첫만남에서는 재밌게 농담도 주고 받았지만 항상 

그 이후의 만남에서 진전이 없어 어색해지는 것 등 이런 일들이 친해지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을 

먼저 주진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.

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할까?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먼저 주지 않았던 이

유는 상대가 나의 마음을 거절할까 무서웠기 때문이다. 나는 선물을 준비할 때 상대가 싫어할까 

걱정부터 하곤 한다. 올해 아버지 생신 때도, 주문제작 케이크와 서프라이즈를 위한 장식들을 전

부 준비해놓고 했던 말이 ‘아 근데 아빠는 이런 거 안 좋아할 거 같아...’였다. 왜 그런지는 모르겠

지만 항상 실망하기 싫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하는 버릇이 생겼다. 이 버릇을 고쳐야 대인관계에

서의 고민도 사라지고, 더 나아가 꿈을 찾고 나아가고 쟁취하는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. 이번 학

기 시작할 때 자기암시문으로 정했던 ‘떨지말고 설레자’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겠다. 강의를 듣

고 나를 되돌아 보니,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걸 몸소 느꼈다.

 설득에 관해서 사람들은 손실을 회피하는 심리가 더 강하다는 내용과 오해에 관해서 말할 때 표

현에 신경쓰자라는 내용이 인상깊었다. 나는 설득할 때, 좋은 점을 나열하곤 했는데 앞으로 설득

을 하거나 부탁을 할 때 이를 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것들을 짚어보려 한다. 그리고 나는 예스맨

으로 설득 당하는 일이 많았던 거 같기도 하고, 이번에 동아리 공연을 준비하면서 팀원들과 구성

에 대해 의견이 갈렸던 적이 있었다. 결국 내가 양보해서 넘어가게 됐는데 마음 한 켠에 아쉬움이 

남았다. 아직 공연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감정을 건들이는 표현들을 잘 사용해서 팀원들과 멋진 공

연을 만들고자 한다. 말하기에 대한 특강이었지만,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하기는 항상 하게 되기 

때문에 <자신있게 말하기> 강의와 이 특강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는 것 강의인 것 

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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